
2015년 5월 8일 금요일 제19987호 �
사 회

자식을 둔 부모라면 내리사랑을 확인

하며 흐뭇해 하는 어버이날 하지만 시부

모와 남편 아들마저 잃은 어머니는 이날

도죄인이었다

소박한일상마저그립고아파서마른눈

물을쏟아내야하는 오월의어머니는 그

어느날보다이날이싫다고했다

어버이날이면 죄스러운 마음에 외부와

연락을 끊고 홀로 보낸다는 오월의 어머

니 이정자(여65광주시)씨의사연은듣

는이의마음도절로미어지게했다

평범한 농부의 아내이자 며느리 어머니

였던 이씨는 어버이날이면 가슴앓이를 한

다 그녀도 35년 전까지만 해도 어버이날

은 그토록 그리고 바라던 날이었다 하지

만 1980년 5월 20일시동생을찾으러갔던

시어머니가광주대앞길에서계엄군이쏜

총탄에맞아사망하면서그녀의삶은일그

러지기시작했다

시어머니의 떠난 빈자리가 컸던 탓일

까 아내의 억울한 죽음에 시름시름 앓던

시아버지가병(病)으로세상을떠난뒤술

로 세상을 보내던 남편마저 그녀의 곁을

떠났다

하늘도 이토록 무심할 수 있을까 그녀

의곡소리는여기서끝이아니었다

시부모와남편을잃은슬픔이채가시기

도전에군대에간둘째아들의비보(悲報)

를 전해듣게 된것이다 제 인생에원망스

러움과억울함을늘어놓을법도하지만그

는마음을다잡아야했다 남은자식들의

생계를책임져야했기때문이다

그녀는 식당 종업원일용직 노동 등 일

이라면 닥치는대로 했다 당장 먹고 사는

것도문제였겠지만아마도먼저떠나보낸

이들에게조금이나마부끄럽지않는삶을

살았다는모습을보여주고싶은마음이아

니었을까

하지만해마다오월이돌아오면악몽이

되살아난다 어린이날(5일)어버이날(8

일)20일(기일)21일(부부의 날) 등 시부

모와 남편 아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

쳐지나가기때문이다

그녀는올해어버이날도홀로맞는다

시부모의묘소에찾아가카네이션을바

친 뒤 그간 삼켰던 눈물을 마음껏 쏟아내

고 싶지만 두려움에 선뜻 용기가 나지 않

는다는 그녀는 5월만 되면 집밖에 나서

는 게 무섭고 가슴이 떨린다며 (어버이

날) 매년 시부모님을 챙기지 못해 미안하

고죄스럽다 자녀들이아버지없는 어버

이날을 보내는 것도 가슴이 미어진다고

울먹였다

올해도어김없이찾아온오월그녀에게

도슬픈눈물이아닌기쁜 눈물을흘린날

로기억되는어버이날이돌아올까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이보다더슬픈어버이날은없을겁니다

오월어머니 이정자씨의가슴미어지는 5월

계엄군이쏜 총탄에시어머니잃은후

시아버지남편아들마저잇따라사망

518기념재단이 7일 2015년 518문학

상수상작을발표했다

시 부문에 김성일 씨의 검은 물 밑에

서 소설 부문은 김경숙 씨의 아무도 없

는 곳에 동화 부문에는 김령 씨의 유별

난목공집이수상작으로선정됐다

나희덕시인과신형철평론가는시당선

작 검은 물 밑에서에 대해 우리 시대의

계급격차와 비인간성을 폭우로 인해 검

은 물이 들어 차 있는 지하실에서의 비극

적 죽음이라는 강렬한 설정을 보여준 작

품이라고평했다

임철우한강소설가와김형중평론가는

소설 당선작 아무도 없는 곳에에 대해

작품에 체험이 녹아있어 진솔하고 오랜

습작으로다듬어진문장력도나무랄데가

없는작품이라고평했다

동화 부문을 심사한 김진경한정기 동

화작가는 당선작 유별난 목공 집을 지

금 이 시대가 처한 상황을 문학적으로 훌

륭하게형상화시킨작품이라고평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518문학상발표소설 김경숙씨 아무도없는곳에

광주전남지역초중고 11곳의운동

장이 5개월째폐쇄됐다 운동장에 깐인

조잔디에서 인체 유해 화학물질이 다량

검출됐기때문이다

이에따라이들학교에서는체육수업

이운동장이아닌강당에서진행하는등

파행으로운영되고있다 봄철운동회도

학년별로 강당에서 개최하는 등 졸속으

로치러지고있다

7일 광주전남 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따르면문화체육관광부와국민체육진흥

공단이지난해말 2010년이전에조성한

인조잔디 운동장을 대상으로 유해성 검

사를한결과 광주지역 5개학교와전남

지역 8개 학교 운동장에서 유해물질이

허용치를초과해사용금지처분이내려

졌다

광주지역 5개학교인조잔디운동장에

서는 중금속인 납(Pb)이 허용치의 2

배50배를초과했다

특히 조대부고는 납이 4543이

검출됐다 허용기준이 90임을 감

안하면50배이상넘은것이다유안초는

40배(3640) 동일전자정보고는 37

배(3410) 계림초는 20배(1813

) 이상 허용치를 넘겼다 5년 전 조성

된 서석중도 120으로 기준치보다

높았다

전남지역학교 8곳에서는납과발암물

질인 다환방향족족탄화수소(PAHs)가

허용치를초과했다

순천금당중은 납이 4배(363) 이

상 검출됐고 광양중앙초는 충전재에서

PAHs 합계가147으로기준치(10

)를넘어섰다 고흥동초와장흥안

양중은 납이 각각 102 122

나왔고 진도초는 충전재에서 PAHs가

135 인조잔디에서 납이 163

검출돼허용치를넘어섰다

해당교육청은이들학교에대해올초

부터학교운동장사용을금지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의 인조잔

디를 걷어내고 3곳엔 신소재 인조잔디

를 2곳엔친환경마사토를새로깔예정

이다 이를위해국고보조금과특별교부

금등 12억8000만원의예산을세워긴급

집행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교육부에

서관련예산이배분되지않아운동장교

체작업을하지못하고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인조잔디유해물질학교운동장

광주전남 11곳 5개월째폐쇄중

예산없어교체작업도못해

체육수업운동회파행운영

제60회호남예술제국악부문경연이열린 7일오후경연장인광주시서구학생교육문화회관앞잔디밭에서고흥두원초등학교사물패학생들이사물

놀이연습을하고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어버이날과주말은부모님과함께나들

이가기좋은날씨가될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8일 광주전남지역

은남해상에서동진하는고기압의가장자

리에 들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당분간 낮

최고기온이평년을웃도는초여름날씨를

보이겠다고 7일예보했다

이날아침최저기온은 815도낮최고

기온은 2127도로한낮기온이평년보다

23도가량 더 높아 초여름 날씨가 이어

지겠다

주말인 9일은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

압의 영향으로 흐린 뒤 오후부터 점차 맑

아지겠으며 아침 최저기온은 1116도

낮 최고기온도 2328도 분포를 보이겠

다

한낮 초여름 날씨는 일요일(10일)까지

이어지다가 월요일(11일) 오후부터 비 소

식과함께잠시주춤할것으로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주말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등일교차가크겠으니건강관리에주의해

야한다고당부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부모님모시고온가족 孝나들이 갈까

광주전남대체로맑은날씨

연습을실전처럼

오늘의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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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 남동남
먼바다 서북서 0510 남동남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0 남동남
먼바다(동) 서북서 0510 남서서

파고()
05

0510
0510
0510

�바다날씨

먼바다(서) 남남서 0510 남남서 0510

�물때

목포
0453 1002
1656 2206

여수
1133 0532
2326 1728

밀물 썰물

�주간날씨

9(토) 10(일) 11(월) 12(화) 13(수) 14(목) 15(금)

� � � � � � �
1428 1328 1320 1523 1323 1226 1324

광 주 구름많음

목 포 구름많음

여 수 구름많음

완 도 구름많음

구 례 구름많음

강 진 구름많음

해 남 구름많음

장 성 구름많음

나 주 구름많음

1225

1221

1521

1224

826

925

925

825

926

824

1225

924

1125

1021

825

1117

923

구름많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차차흐려짐

구름많음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지역별날씨 ���

해뜸 0535

해짐 1923
�� 2308

�� 0849

수면

운동

빨래

카네이션들고부모님사랑합니다

남해상에서동쪽으로가는고기압의가장자리에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다

시김성일씨 검은 물 밑에서

동화 김령씨 유별난 목공집


